
적과의 동침

(강박 행동을 주 증상으로 하는 강박 장애)

34세 된 B부인은 반복적이고 의례적(儀禮的)인 행동을 주 증상으로 하는 심한 강박 장애 

환자이다. 필자는 그처럼 심한 강박 장애 환자를 대해 본 것이 처음이었다. 

심한 증상이 나온 지 이 년 여 이상 되는 그녀는 몇몇 병의원과 대학병원까지 다니면서 

치료 중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꽤 먼 지방에서 살고 있

는 가정 주부였는데 ‘답답한 심정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교과서적인 강박 증상은 다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밤중에 문을 잠그고 나서 잠

이 들 때까지 십 여 회 이상 다시 열었다가 잠근 후에 그것을 흔들어 보고, 조금이라도 이

상한 낌새가 있으면 만족스러워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곤 하는 것 

등의 증상이 그것이었다. 

외출을 할 때면 잠근 문을 또 확인하느라 몇 번이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오르락내리락 

하기 일쑤였고, 아파트 관리인이 “왜 그러느냐”고 자꾸 물으니 나중에는 그 눈을 피해 계단

을 통해 5층까지 걸어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했다. 그러고도 한참을 걸어가다가 먼발치로 

자신의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또 빠진 게 없나 확인해 보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극적인 과정을 겪어 가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

었다. 매일같이 화장실에서 손 씻기에만 대여섯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나중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가락에 군대식의 “일만, 이만, 삼만, 사만…”의 구령을 붙여 가며 오른손과 왼손을 

문질러 댔다. “일만, 삼만, 오만”의 구령에 왼손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정

해진 수순대로만 하면 “백만”에서는 당연히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단순하게 노래와 동작을 반복하면 ’재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으므

로 도중에 최소한 열 번 이상의 ‘엇박자’를 섞어 넣어야만 후련해진다고 했다. 그런 도중에

도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것을 덜어내야 시원하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덜어냈다 싶으

면 다시 비누를 문질러서 거품이 흡족할 만큼 적당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다. 

수없이 반복한 끝에 ’백만‘에 도달했을 때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녀는 흐르는 



물로 비누를 깨끗이 씻어 낸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러다가 원했던 대로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고 끝나면 그녀는 “엇박자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대로 끝내면 

또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하다 보니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만 사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본인은 이런 자신의 골똘한 생각과 반복적인 행동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어찌할 재간

이 없었다. 아침에 그런 의식(儀式)이 시작되면 아이들 도시락은 물론이고 아침 밥상조차 

차릴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보다 못 한 남편이 나중에는 화를 버럭버럭 내고 정신병원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대서 집안이 하루도 조용하지 못 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체중은 15kg이상이나 빠져서 나중에는 40kg이 채 못 되었다. 그래서 

비교적 큰 키를 한  그녀는 외형은 흡사 젓가락과도 같았다. 진료실에서 그녀는 울며불며 

“살려 달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항 강박제의 최대 용량에 도달할 만큼의 치

료 기간도 다 채우지 못 한 채 치료를 포기하고 말았다. 


